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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달만 최고치 6번 경신…'파죽지세' 계속되나

등록 2020.12.10 06:00: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9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700.93)보다 54.54포인트(2.02%) 오른 2755.47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06.84)보다 6.97포인트(0.77%) 오른 913.81으로, 서울 외환시장

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085.4원)보다 0.6원 내린 1084.8원에 마감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

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코스피가 이달 들어 6번에 걸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

어 당분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9일 전 거래일 대비 2.02% 오른 2755.47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09% 오른 2703.30에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더니 막판에 2%대까지 오르며 결국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로써 코

스피는 이달 들어 마감 기준으로 지난 8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6거래일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다.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개인과 외국인이다. 개인과 외국인은 이달 들어 각각 8360억원, 8094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

관은 1조662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성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LG화학(2949억원), SK하

이닉스(2858억원), 셀트리온(1371억원), KODEX200(1244억원), 네이버(1068억원), 삼성SDI(1005억원), 아모레퍼시픽

(992억원), 삼성전자(959억원), LG전자(897억원), KODEX 레버리지(818억원) 등이다.

개인은 삼성전자 등 대형주와 인버스 종목을 사들이고 있다. 삼성전자우(6719억원), 삼성전자(2717억원), KODEX 200선물

인버스2X(2151억원), KT&G(1177억원), 현대모비스(913억원), SK케미칼(894억원), 명신산업(826억원), 롯데케미칼

(733억원), 대림산업(708억원), KODEX 인버스(638억원) 등이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으로 꼽혔다.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만 수급과 관련한 이슈도 포진해 있다. 이날 '네 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

데이)'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 마녀의 날이란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과 개별주식선물의 만기가 겹치는 날이다. 1년에 네 차례 있는 네 마녀의

날에는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증시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곤 한다.

국내 증시는 수급 이슈로 인해 장 전체가 흔들리곤 했다. 지난달 30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반기 이머징마켓

(EM) 리밸런싱에 따라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은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031억원을 순매도했다. 올해

8월31일 기록한 직전 사상 최대 순매도 규모인 1조6362억원을 큰 차이로 경신했다.

아울러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신규 부양책 합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 미 민주당, 공화당 등은

수개월째 코로나19 부양책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코로나19 신규 부양안과 관련한 협상은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9080억달러(약 997조원) 규모 부양안 통과를 호소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과 단기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팽팽

하게 맞서고 있다"며 "미국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 선거인단 투표 등 내주까지 예정된 주요 일정은 관망세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겠지만 일정 결과에 따라 단기 횡보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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